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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wisdom for the happiness of modern people's lives through the realization of beauty through lines and to utilize it educationally. The emergence of aesthetic consciousness in ancient China is inseparable from the aesthetic sensitivity of the ‘five tastes’, ‘five colors’, and ‘five senses’. It was emphasized that the pursuit of sensual beauty could create significant social effects that would be disadvantageous to the ruling class. Beauty is goodness, and goodness is beauty. True beauty is benevolent virtue and goodness, and is by no means the enjoyment of sexual desires. The views expressed by thinkers before Confucius on the problem of resol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eauty and goodness were that,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they all placed goodness above beauty, and beauty could not deviate from or violate goodness. The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social ethics and morals of beauty is a major characteristic of ancient Chinese aesthetics that was already clearly evident before Confuc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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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미는 인류의 삶과 실천을 통해서 인식되고 통제·이용되며, 긍정 대상으로 인식될 때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Jang, 2022). 미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사료 된다. 미는 인류사회가 삶의 행위를 통해 경험한 진(眞)과 선(善)이고, 합규율성, 합목적성의 조화이며, 인류가 이루어낸 성과의 자유로운 표상이다(Jang, 2022).

      미학사상은 인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났으며,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의 미학은 근대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미감 혹은 미적 활동은 원시인류의 생활과 경험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미학사상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Jang, 2022). 심미 의식은 인류가 세계를 개조해 나가는 오랜 역사 중에서 인간 본질의 대상화와 자연의 인간화에 따라 생성되고 발전된 것이다. 미는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인위적인 축적물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Jang, 2022). 따라서 어떤 해당 시대의 미학 이론을 연구하려면 반드시 그 시대의 심미 의식을 이해해야 하고 또 근원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 생활의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미는 자연의 인간화를 이룸에 있어 그 시대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바로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형성되고 대상화되기 때문이다.

      공자 이전의 많은 정치가와 사상가들은 각종 예술에서 미와 관계되는 내용들을 논의하였다. 가령, 오거(伍擧), 자산(子産) 등 공자 이전의 통치계급 등이 단편적으로 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Lyu, 2012). 이러한 언급들 및 기타 미학 사상과 관련된 자료는 『좌전(左傳)』, 『국어(國語)』, 『상서(尙書)』 등에서 나타나며, 고대 전적으로 보존되어 있다(Kim, 2012). 체계적인 면모는 부족하지만 원시 씨족 사회 이후의 중국 고대 심미 관념의 발전과 변화를 뚜렷하게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민족의 심미 관념이 지니고 있는 몇몇 주요한 특징들을 드러내고 있다.

      서주 말엽에서 공자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오미’, ‘오색’, ‘오성’이 주는 감각적 유쾌의 미만 인식하였으나(Zhang et al., 2006), 점차 발전하여 미는 대립적인 요소의 조화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까지 이르렀다(Zhang et al., 2006). 이러한 조화의 미는 또 인간과 자연, 개체와 사회의 관계로까지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초기의 감각적 유쾌의 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Zhang et al., 2006). 특히, 미의 사회성과 미와 선의 깊은 관계까지도 인식했던 것이다.

      중국에서 공자 이전의 많은 정치가와 사상가들은 각종 예술에서 미와 관계되는 내용들을 관심을 가지고 논의 하였다. 그 중에서도 미와 선은 중국 미학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개념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대한 논의나 언급이 있었다. 공자 이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논술을 한 사례가 있다.

      ‘오미’, ‘오색’, ‘오성’의 미에 대한 감수는 인류 역사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는 감관의 향락에 의한 저급한 성질을 띠고 있어서 종종 동물적인 생리적 쾌감과 한데 혼재되어 있었다. 특히, 사회적 부를 독점했던 통치 계급 속에서 맛〔味〕, 색깔〔色〕, 소리〔聲〕를 통한 감관의 향락을 추구하던 것이 음란하고 부패한 것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역사 과정에서 자주 보이는 미적 현상이다(Jang, 2023).

      중국 고대사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상주시대 여러 통치자들은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수렵을 즐기며, 광란하고 무절제한 가무를 즐겼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이다(Lee et al., 1993).

      미에 대한 인식은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의 관심사였다. 따라서 중국 공자 이전의 문헌에서부터 미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학사상 중 심미의 대상에서 미와 선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중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담론이다. 미와 선의 관계는 서로 다른 사물들의 상호 연관과 작용 속에 발전한 것이다. 중국 고대 미학의 자연 형식인 ‘미’에 대한 감관이 항상 일종의 정신 관조나 혹은 편협한 도덕성의 교훈으로 치우치게 함으로써, 현실 규범과 질서가 자연에 부합되도록 요구되었고, 이를 통해 자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감상을 주도하였다. 중국 역대 심미 의식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를 ‘선’으로 보는 사상이 동양 ‘고전미’의 이상을 가장 전형적으로 체현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은 오랜 기간 동양 예술의 발전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점을 살펴서 ‘미’와 ‘선’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현대의 미·선의 원형을 조명하고 미의 추구는 선을 통해서 행해지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승·발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 상고 시대 심미 관념의 발생과 그 발전은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매우 많은 과제이므로 공자 이전 시기의 문자 기록에 나타나는 미학과 관련된 내용 중 미와 선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을 통한 미의 실현 전적을 찾아 분석하여 현대인의 삶을 통해 실천할 바를 찾아보고 이를 통해 행복을 위한 지혜를 얻어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중국 공자 이전의 미와 선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미학사상을 찾아볼 수 있는 고문헌인 『좌전』, 『국어』, 『상서』 등이다. 이에 수록된 미학 사상과 상고 시대의 미와 선의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미와 선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떤 과정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살펴서 오늘날의 미와 선의 관계와 비교하여 삶의 지혜와 미학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중국 공자 이전의 고문헌에서 미와 선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내용이 수록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켜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2023년 1월부터 고문헌을 수집・분석하고, 약 8개월 동안 미와 선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이나 통치계급자들의 인식을 추출하여 해석하고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함과 아울러 논문의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 향후 연구 진행 방향 등을 제시하며 연구를 마친다.

      

    

    

  
    
      Ⅲ. 연구 결과
      
        1. 중국 고대 심미 의식
        중국 고대 심미 의식의 발생은 ‘오미’, ‘오색’, ‘오성’의 미적 감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수는 처음에는 관능적 쾌감과 구분이 되지 아니하였고, 자연이 거친 향락적 성질을 띠게 되었다(Jang, 2023). 사회·역사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감관의 향락은 필연적으로 사회·윤리·도덕의 요구 사이에 모순을 빚게 마련이었으며,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도 필연적으로 미와 선의 관계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So, 2009). 이러한 문제의 제기와 해결은, 공자 이전에 중국 미학 사상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지극히 주요한 측면이었다.

        옛 문헌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공자 이전에 통치 계급 사상가들은 이미 여러 차례 소리와 색깔의 미에 대한 추구와 사회, 정치, 윤리, 도덕의 요구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지적하였다(Jang, 2023). 아울러 관능적인 감수성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며, 관능적인 감수의 미에 대한 추구는 통치 계급에 불리하다는 중대한 사회 효과를 조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좌전』 양공 26년에 기록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Jang, 2022).

        
연초에 송(宋)의 예사도(芮司徒)는 여자아이를 낳았는데, 피부가 붉고 털이 많아 그 아이를 제방 아래에 버렸다. 공희(共姬)의 시녀가 아이를 주워다 길러 그 아이의 이름을 기(棄)라 하였다. 그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미모를 갖추게 되었다. 평공(平公)이 저녁에 찾아와 그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 공은 기를 보고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희(姬)는 기를 공에게 시첩으로 보냈다. 기는 시첩으로 가서 좌(佐)를 낳았다. 그 아이 역시 얼굴은 못생겼어도 마음씨는 좋았다. 태자 좌(座)는 생김새는 훌륭한데 심성이 독하였다. ⋯⋯(후략)

        이 단락의 인용문은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외모의 미와 내심의 선은 결코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벌써 인식하고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평공의 아름다운 첩이 낳은 자식은, 한 명은 얼굴은 못생겼어도 마음씨는 온순했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은 아름다운데 심성이 독살스러웠다. 외모상의 미추가 내심상의 선악과 서로 상반되고 있다.

        『좌전』 소공 28년의 기록에서 이른바, "심히 아름다운 것에는 반드시 심히 악한 것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군주가 ‘덕의 (徳義)’를 돌보지 않고 여인의 미모만을 추구하게 되면 곧 망국의 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Zang et al, 2006).

        
옛날, 유잉씨(有仍氏)가 딸을 낳았는데, 머리카락이 칠흑 같고 심히 아름다운 미모를 지녔다. 그 아이에게서 나는 광택은 가히 거울로 삼을 만하였으니, 그 아이의 이름을 현처(玄妻)라고 하였다. 악(樂)이 바로잡히자 후기(後蘷)가 그 아이를 아내로 취하여 백봉(伯封)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이는 마음씨가 돼지와 같아서 탐욕이 그칠 줄 모르고 난폭함이 끝이 없었다. 때문에 그를 큰 돼지라고 불렀다. 유궁후예(有窮後羿)가 그를 죽였다. ⋯⋯(중략) 삼대(三代)가 멸망당하고 공자(共子)가 폐위된 것은 모두 미모 때문이었다. ⋯⋯(중략) 무릇 빼어난 미인〔尤物〕이 있으면 족히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시킬 수 있고, 참으로 덕의가 아니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망국의 근원을 미녀의 유혹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은, 물론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이른바 “무릇 빼어난 미인이 있으면 족히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시킬 수 있고, 참으로 덕의가 아니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된다(Jang, 2022).”는 주장은, 절세의 미물(美物)은 사람을 유혹하는 힘을 지니고 있어서, ‘덕의’로써 대하지 않으면 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Jang, 2023). 이는 미의 감각적인 향수와 사회·윤리·도덕의 요구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이상에서의 이러한 기록인 『좌전』, 『국어』, 『상서』에 종종 군주가 오로지 ‘성색 (聲色)의 미’를 통한 향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망국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견해를 볼 수 있다. 가령, 『좌전』 애공(公) 원년의 기록에 보면, 군주가 성색의 미를 통해 향락만을 추구하면, “부차(夫差)의 숙소에는 누대와 연못이 있고, 잠자리에는 시첩들과 궁녀들이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행차라도 하게 되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해야 하고, 가지고 놀고 싶은 것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녀야 해서, 진기한 것을 모으고 음악을 즐기는 일에 힘쓴다(Sim, 2018).”고 한 것처럼 반드시 국가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상서』에는 또 다른 노래가 실려 있다. 즉, “우왕(禹王)의 가르침은 이처럼 밝다. 안으로는 색에 의해 미혹되고, 밖으로는 사냥하느라 정신이 없으며, 술마시기를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한다. 집을 웅장하게 짓고, 궁의 담장을 장식한다. 이러한 일은 단지 헛된 것으로 멸망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Kim, 2005).”고 하였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왕의 계(戒)를 조술(祖述)하여 지은 노래는 아닐지라도,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통치 계급의 제멋대로 성색을 일삼고, 지나치게 음란한 음악을 짓는 일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또 수많은 역사 사실에 의해 증명되었다. 통치 계급이 멸망한 역사 교훈을 귀감삼아 통치 계급의 사상가들은 비로소 근본적으로 미(감각 기관의 저촉에 의한 미)와 선의 모순 문제를 제기했다.

      

      
        2. 오거의 ‘미’ 인식
        공자 이전에 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 중, 시간상 비교적 빠르고, 또 매우 대표성을 띤 오거(伍擧)의 견해는 『국어』의 「초어(楚語)·상」 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Lǐ et al., 1993).

        
영왕(靈王)은 장화(章華)에 누대를 지어 놓고 오거(伍擧)와 함께 그 곳에 올라갔다. 영왕이 말했다. “누대가 아름다운가?” 오거가 대답했다. “신이 듣건대, 임금의 총애를 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덕을 듣는 것은 총명한 일이며, 먼 곳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토(土), 목(木)의 숭고함과, 채색되고 조각된 것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금(金), 석(石), 포(匏), 죽(竹)의 성대함과 시끄러움을 즐거움으로 여겼다는 것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크고 사치스럽고 음란한 것을 현명하다고 하고, 맑고 탁함을 살피는 것을 총명하다고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거는 성색의 감각적 향락을 미로 생각하는 것을 명확히 부정하였다. 설령, 숭고하고 화려한 장화대(章華臺)라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여길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생각할 때, ‘총애를 받는 것’만을 아름다움으로 보고, ‘백성을 평안히 하는 것’만을 즐거움으로 본다면, 천자로부터 봉록을 받고,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한 것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는 것이 된다(Lǐ et al., 1993). 여기에서는 정치, 윤리, 도덕상의 선이 미로 간주되고 있음을 다음의 예시에서 볼 수 있다(Lǐ et al., 1993). 이는 미가 곧 선이며, 선이 곧 미라는 것이다.

        
무릇 미라는 것은 위아래, 안팎, 그리고 크고 작고, 멀고 가까움 모두에 아무런 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라 일컫는 것이다. 눈으로 보아 만족스러우면 미가 되고, 재물로서 취하면 아무것도 없다. 백성의 이익을 취합하여 스스로 봉록으로 삼아 백성들을 궁핍하게 한다면, 그것을 어찌 미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임금은 백성과 함께 해야 한다. 백성은 실로 수척해 가는데, 군주가 어찌 살이 찔 수 있겠는가? 무릇 사욕을 크게 부리면 덕의가 드물어진다. 덕의가 행해지지 않으면 가까웠던 사이도 차츰 멀어지게 되고, 사이가 멀었던 사람은 더욱 멀어진다. 천자는 존귀한 몸으로 공후(公侯)를 관의 우두머리로 삼고, 백(伯), 자(子), 남(男)을 군대의 통솔자로 삼았다. 그러한 훌륭한 명칭을 두어 멀고 가까운 곳까지 아름다운 덕을 베푸니, 대인과 소인이 모두 그에 의해 편안하게 되었다. 만일 백성의 이익을 착취하여 자신의 사욕을 채운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대부분 안락함을 잊게 하고, 마음이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 악함이 심할진대, 어찌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으리오?

        여기서 오거는 미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는 문헌의 기록에 보이는 미에 관한 최초의 정의이다. 이 정의는 더 나아가 오거의 이른바 ‘총애를 받는 것을 아름다움〔美〕이라 여기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즐거움〔樂〕이라고 생각하는’ 뜻을 설명하고 있다(Jang, 2022). 군주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위아래, 안팎, 크고 작음,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모두 마땅한 바를 얻어, 서로 평안하고 나라가 태평함으로써 군주가 사방 천지, 멀고 가까운 곳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곧 ‘미’라 여겼다(Jang, 2023). 오거는, 만일 시각적인 미 때문에 대대적으로 토목 공사를 일으켜 백성의 재산과 노동력을 남용함으로써 백성들의 반대에 봉착하게 될 경우에는, 미가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여겼다.

        오거는, “사욕을 크게 부리면 덕의가 줄어들고, 덕의가 행해지지 않으면 가까운 사이도 차츰 멀어지게 되고, 사이가 멀었던 경우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Lǐ et al., 1993).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사욕’이란 성색의 미에 대한 추구를 가리킨다. 이러한 추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덕의는 더욱 감소한다. ‘덕의’가 행해지지 않으면, 결과는 멀고 가까운 곳에 사는 백성들로 하여금 수심을 이겨 낼 수 없게 만들 것이며, 반란을 야기시킬 것이다(Jang, 2023). 이는 성색의 미에 대한 추구는 ‘덕의’와 서로 병존할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한 것이다.

        진정한 미는 성색의 미에 대한 향유에 있지 않고, 멀고 가까운 곳에 아름다운 덕을 베풀어, 대인이든 소인이든 간에 모두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진정한 미란 어진 덕이며 선이지, 결코 성색의 향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거가 ‘초목의 숭고함과 꾸밈을 미로 생각하는 것’을 부정한 견해는, 얼핏 보아 매우 독단적이고 기이한 것 같다(Lǐ et al., 1993). 설마 숭고하고 화려한 건축에 미가 없어서 아름답지 않다고 여겼겠는가? 그렇지만 역사상 처음으로 통치권을 획득한 노예주 계급의 미에 대한 추구는 언제나 지극히 탐욕스럽고 조잡한 관능적인 향유였으며, 이러한 향유 또한 지극히 협소하고 유한한 생산의 기초 위에 건립되어, 백성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탈취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오거의 주장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오거는 노예주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많은 통치자들이 사치와 음탕한 짓으로 인하여 파멸에 이르렀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미의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그가 오색의 미를 부정한 상태에서 미를 선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견해는 편협하고 그릇된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이러한 편협한 논리 속에서도 미와 선의 관계를 강조한 것은, 심미는 사회 공리와 정치 윤리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중국 고대 미학 사상이 발전하는 최초의 단계에서는 의의 있는 일이다.

        그 밖에 오거가, 통치자가 “백성들의 이익을 착취하여 자신의 사욕으로 삼아,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안락함을 잊게 만들었다.”고 꾸짖은 사실은 고대의 민주적인 진보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3. 자산의 ‘미’ 인식
        시기적으로 오거보다 후세 사람인 자산(子産)은 오거와는 달리 성색의 미를 부정하지 않았다(Zhang et al., 2009).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는 오미(五美), 오성(五聲), 오색(五色) 모두에 미가 존재한다고 여겼다. 다만, 지나치게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만일 절제를 가하지 않으면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음란한 즉 혼란해져서 백성들이 그 본성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그는 “예를 제정하여 그것을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Jang, 2022). 이는 노예주 등급 제도의 윤리·도덕의 원칙에 따라 인간들의 미에 대한 바람을 절제하고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들이 말한 “구문(九文), 육채(六采), 오장(五章)을 만들어 오색으로 받든다.”라는 것은, 미의 장식이 노예주 등급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소위 구문으로 말하면, 그 중용과 같은 화문(花紋) 도형은 오직 천자의 복식(服飾)에만 베풀 수 있었다(Jang, 2022). 그 밖에 건축과 모든 일상 생활 용품을 미화한 장식은, 물론 노예주 등급제의 주장을 어길 수 없었다. 『좌전』 양공 27년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Lǐ et al., 1993).

        
제(齊)나라 경봉(慶封)이 와서 문안을 여쭈었는데, 수레에 예물이 가득 했다. 맹손(孟孫)이 숙손(叔孫)에게 말했다. 즉, “경계(慶季)의 수레 또한 아름답지 않겠는가? ”숙손은 말하기를, “표(豹)는 그 소식을 듣고서 복장은 화려하나 어울리지 않는다. 반드시 나쁜 것으로 결말은 맺게 되리라. 그런데 가득한 수레가 웬 말이냐?”라고 했다.

        미는 반드시 상하의 등급과 귀천이 서로 잘 어울려야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 또한 자산이 말한 “예(禮)를 제정하여 그것을 받든다.”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다(Jang, 2022). ‘예’에 따라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미적 향수가 규정되므로, 미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추구는 예를 어길 수 없다(An, 2010). 이러한 견해는, 노예주 계급이 자신들의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노예 사회 초기의 항시 보잘것 없고 무절제한 관능적 쾌감과 혼재되어 있는 미적 요구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그로 하여금 노예주 계급의 윤리 도덕에 부합되도록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표명하였다.

        중국 고대 심미 의식의 발전에 있어서 이것 또한 하나의 역사적인 진보이다. 단순히 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로써 미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 역시 미에 사회의 윤리·도덕적 내용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동시에, 미가 선의 형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상은 후세 유가 미학에 의해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4. 통치계급의 ‘미’ 인식
        공자 이전에 미와 선의 관계에 대한 강조와 관련하여 당시 통치 계급은 ‘오미’, ‘오색’, ‘오성’의 미 이외에, 사회의 정치 생활 속에서의 인간의 정신 풍모의 미에 대해서도 이미 주의하기 시작했다. 『좌전』양공 31년의 기록에 의하면, “군신, 상하, 부자, 형제, 내외, 대소 사이에 모두 위엄(威儀)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아울러, 소위 ‘위엄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Lǐ et al., 1993).

        
⋯⋯(전략) 군자는 재위에서는 엄하게 하고, 은덕을 베풂에 있어서는 사랑스러워야 하고, 나아가고 물러남에 있어서는 절도가 있어야 하며,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법칙이 있어야 하고, 행동거지는 볼 만해야 하며, 일을 함에 있어서는 법칙이 있어야 하고, 덕행에 있어서는 본받을 만해야 한다. 그리고 동작에는 절도가 있어야 하고, 언어 역시 아름다워야 한다. 그렇게 하여 아래에 임해야 하는 법이다. 그것을 일러 위엄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한 바 ‘위엄’이란, 확실히 통치자가 요구하는 내재적 도덕 정신, 품격이 언어나 행동상에 드러난 표현으로서, 정신 풍모에 대한 미적 요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위엄’의 미는 ‘미(味)’, ‘성(聲)’, ‘색(色)’에 대한 관능적 향락과 크게 다르다. 그것은 도덕 정신상의 선과 더욱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Jang, 2022).

        위엄은 통치자의 덕행이며 이를 바탕으로 은덕을 사랑스럽게 배풀고 진퇴는 절도가 있어야 하며, 일처리는 법도에 따라야 한다. 덕행은 본받을만 해야 위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기강이 해이하고 민심이 이반되어 통치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자 이전의 사상가는, 미와 선의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에 관해 발표한 견해는 비록 차별이 있지만, 모두 선을 미의 위에 두고서 미는 선을 벗어날 수도 어길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미가 지니고 있는 사회의 윤리·도덕의 의의와 가치를 강조한 것은, 공자 이전에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중국 고대 미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Tale 1>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eauty and Goodness by Scholars
          
          

        

        
          
            
              	Advocate
              	Standards of Beauty and Good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Beauty and Goodness
              	Result of Ne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eauty and Goodness
            

          
          
            	Wǔjǔ
            	Goodness is Beauty
            	Consistent with Ethics and Morals
            	 Cause a Rebellion, Public Opinion Against
          

          
            	Zǐchǎn
            	Moderation and Harmony of Beauty and Goodness
            	Consistent with Ethics and Morals
            	Cause Disaster
          

          
            	Ruling class
            	Beauty of Authority
            	Close Connection between Beauty and Goodness
            	Public Opinion Against, Loss of Governance Base
          

        

        
          
            Source : Researcher writing, 2023.
          

        

        

      

    

    

  
    
      Ⅳ. 결 론
      고대 그리스의 철인 플라톤이 「고르기아스편」에서 말한, “미는 시각과 청각으로부터 생성된 쾌감이다(Chun, 2012).”라는 견해와 같은 것은 중국 고대 미학 중에는 없다. 비록 중국 고대 미학 속에서 말한 ‘오성’과 ‘오색’의 미 역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쾌감과 분리될 수 없지만, 윤리·도덕을 벗어난 선은 단순한 시각과 청각상의 쾌감을 미로 여기고 있다. 이는 중국 고대 미학에서 부정하는 바로써, 일종의 부패하고 타락한 표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오미’, ‘오성’, ‘오색’의 감수와 상관된 미적 관념은 매우 일찍이 생성되어 있었고, 중국의 옛 문헌상에서도 ‘美’자를 상용하여, 미, 성, 색이 인간에게 주는 심미적 유쾌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고대 미학에 의해서 긍정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미는 단순히 인간에게 미, 성, 색의 관능적 향수를 일으키는 미가 아니고, 선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윤리·도덕적 가치를 지닌 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고대 미학에서는 미는 선과 항상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는 곧 선으로 인식된다. 미와 선의 밀접한 연관을 강조한 것은, 중국 고대 미학이 숭고한 도덕적 정신을 지니게 하고 심미의 사회 작용을 고도로 중시함으로써, 곳곳에서 미감을 저급한 동물성의 관능적 쾌감과 엄격히 구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고대 미학이 갖는 하나의 우수한 전통이다.

      한편 중국 고대 미학이 항상 미를 선과 동등시하려고만 하여, 미와 선이 지닌 독립된 가치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공자는 ‘지극한 선〔盡善〕’과 ‘지극한 미〔盡美〕’라는 주장을 펴서 미와 선을 구별하였다. 그렇지만 미는 선에 대해서 역시 일종의 종속적 위치에 있다고 여겼다. 이러한 정황은 중국의 몇 천 년 동안의 봉건 사회 속에서도 시종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미와 선의 관계와 직접 연관된 소위 ‘문(文)’과 ‘질(質)’, ‘문(文)’과 ‘도(道)’ 의 통일 문제는 중국 고대 미학에서 끊임없이 토론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소위 통일은 사실상 미가 선에 종속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즉, 때로 미는 필요로 하지 않고 단지 선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중국 문예의 발전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가장제(家長制) 자연 경제의 기초 위에 수립된 중국 고대 사회는 협소한 친척 혈연의 윤리·도덕 관계를 연계의 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인간의 개성은 협소한 관계를 떠나 자유로운 발전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사회의 심미적 요구 또한 시종 이러한 협소한 관계에 의해 확고하게 속박되어 있다. 심미는 항상 윤리·도덕 교육을 진행하는 일종의 보조적 공구 혹은 수단으로 간주되어, 인간의 개성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시키는 독립적 가치는 항상 홀대되거나 부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미와 선의 관계는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미와 선이 각각 독립적으로 체현되는 경우와 연계하여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있다. 오늘날 그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중국 공자 이전의 그것과 유사한 점을 각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대인의 실천적 삶을 통해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요인과 동아시아의 공자 이전의 미와 선의 인식을 통해서 인류의 공통의 미와 선을 비교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익한 삶을 위한 지혜를 찾아서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논문이 가지는 한계는 공자 이전의 전적 몇 편으로 미와 선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구명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일반화나 보편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시도하므로써 이에 대한 초석을 놓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로 일반화와 보편화된 미와 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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